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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학업열의 매개효과

전은옥
대전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Effects of Children’s Social Withdrawal on Smartphone Dependenc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Engagement

Eun-Ock Ju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
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초4 패널 2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 2,321명(남 1,152, 여 1,169)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는 정적 상관관계, 사회적 위축과 학업열의, 학업열의와 스마트폰 의존도는 부적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학업열의가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
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예방 차원의 실천적 함의를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eng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smartphone dependence in children. In this study, data from
the second year of the 4th grade panel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were used.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321 children (1,152 boys, 1,169 girls) in the 5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social withdrawal and smartphone dependence,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engagement and social withdrawal and smartphone dependence. Second, an indirect effect of 
academic enthusiasm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smartphone 
dependence. This confirmed that the academic engagement of the children was a partial medi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smartphone dependenc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pecific support methods to reduce smartphone dependence in children and practical 
implications at the preventiv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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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아동의 삶과 학습 형태는 
이전과 다르게 전개된다. 아동은 이전의 삶에서 경험하
지 못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
면 원격수업을 경험하고 이로 인하여 스마트폰에 노출되
는 시간과 의존도는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장기간 
스마트폰에 노출된 아동은 대인관계 및 사회성 결여를 
보이고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껴 자신을 또래와 주변 사
람들로부터 고립시키려는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1]. 이는 
스마트폰으로 의사소통, 학습, 여가 시간 등을 보내기 때
문에 생활방식이 변화되면서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는 이
후 상위 학교급에서도 능동적 대인관계 및 건강한 사회
활동의 기회를 감소시킨다[2].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외부환경과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다[3]. 이때 사회성과 
또래 애착 관계가 높은 아동은 스마트폰을 정보를 검색
하는 학습의 보조도구, 또래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는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하며 이러한 기능은 이후 아동의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5]. 반면, 또래 
관계가 부족하고 사회성 결여로 사회적 위축이 높은 아
동은 스마트폰을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혼자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 시청을 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고
립을 시킨다. 이러한 순환은 아동의 주의집중력 및 자기
조절능력, 자기통제력을 낮추어 스마트폰 과의존 및 중
독으로 발전하게 된다[5-8]. 이렇듯 스마트폰 과의존은 
아동의 뇌 발달 불균형과 감정조절 능력 및 의사소통 능
력을 저하시키고 우울, 불면증, 공격성, 불안 등의 정신
건강 문제로도 유발된다[1,9,10]. 즉, 스마트폰의 노출 
및 의존도가 높은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거부하
거나 어려워하여 수면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 및 공격성, 
학교 부적응 등의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문제를 보인다
[9,11].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
는 상황을 발생시켜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12]. 이와 같이 스마트폰 과의존은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과 학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갖는 사회적 위축을 통해 스마
트폰 의존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적 위축은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원만한 사회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긴장하고 움츠러드는 반응을 보
이는 것으로,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고립

감, 사회성 결핍, 부끄러움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
다〔1〕. 아동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위축은 그 시기에 또래
와의 관계 및 수용도, 상호작용 형성을 어렵게 하고[13] 
부정적인 또래 애착과 관계, 거부에 대한 두려움[14,15], 
자신의 소심함과 수줍음[16], 높은 행동 억제[17], 불안
[1] 등의 요인으로 나타나며, 아동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인다. 이때 아동은 또래와 함께 
하는 협동학습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며 
주변을 맴돌거나[18], 친구나 타인이 자신을 싫어하거나 
의사소통하기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하여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혼자 있으려 하고[19]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해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20]. 
즉, 아동의 지나친 사회적 위축은 타인과 관계 형성하기, 
학교생활 및 적응하기 등을 어렵게하고 스스로 문제해결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마트폰에 더 의존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위축이 높은 아동은 스마
트폰에 과의존한다는 것과[21]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인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주는 요인
임을 알 수 있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
적 위축을 독립변수로 하여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학업열의는 높은 수준의 집중적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
력을 발휘하며, 내적으로 자신의 학업적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학업을 하는 동안 새롭고 어려운 과제
에 도전하거나, 자신감을 발휘하고, 감정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22]. 이때 
학업열의가 높은 아동은 역경에서 끈기를 발휘하고 집중
하여 긍정적인 학업수행을 하게 되며 긍정적인 수업환경
을 형성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23]하며, 학교생활
[24]과 또래의 긍정적인 학업적 지지[25]를 얻게 된다. 
즉, 학업열의가 높은 아동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스스로 또래와 어울리는 환경을 형성하려 하므로 사회적 
위축이 낮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위축
이 높은 아동은 학업열의가 낮아 학업을 어려워하고[1]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의존도가 높아지고[7,26] 
있으며 이후 상위 학교급에서의 학업열의에도 영향을
[27]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처럼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학업열의가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열의를 통해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학업열의를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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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
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매개효과[28]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사회
적 위축과 학업열의가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직접효
과와 간접효과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학업열의가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에서 실제적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여 프로그램 개발, 아동 인터넷 교
육 및 중독 예방에 도움 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
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Fig. 1)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의존도, 학
업열의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학업열의는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
폰 의존도를 매개하는가?

Smartphone 
dependence

Academic 
engagement

Social 
withdrawal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발
달에 다각적인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실시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의 종단조사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등학교 5학년 패널 테이터는 한국아
동·청소년패널 2018의 2차년도 데이터로 조사 완료한 
패널은 2,607명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측정 변인에 
대한 결측값 및 무응답이 있는 대상을 제외한 2,321명
(남학생 1,152명, 여학생 1,169명)으로 분석하였다. 이
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마트폰 사용 목적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로는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을 하기 위해 통화 및 메
시지, 동영상 시청으로 나타났다.

Spec.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1,152 49.6

Female 1,169 50.4

Smartphone 
use

Me 2,125 91.6

Parents 196 8.4
All 2,321 100

Smartphone 
purpose

(N=2,321)

Fmily call 2,140 92.2
Fmily text 1,925 82.9

Friend call 1,909 82.3
Friend text 1,914 82.5

Game 1,795 77.3
Photo 1,705 73.5

Music 1,655 71.3
Sns 827 35.6

Watch 1,936 83.5
Search 1,590 68.5

Study 997 42.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2 연구도구
2.2.1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김선희, 김경연[29]의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활용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문항들은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어색하다’, ‘다른 사람에게 내 의
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등의 5문항으로 각 문항
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아동이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
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7이다. 

2.2.2 스마트폰 의존도
스마트폰 의존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동일 외[30]의 스

마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진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
진다’ 등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아동이 평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이 필요한 문항은 역코딩 처리 후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
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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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1. Social withdrawal 1

2. Smartphone dependence .27*** 1
3. Academic engagement -.27*** -.34*** 1

M(SD) 2.05(.70) 1.97(.50) 2.63(.50)
Skewness .29(.05) .19(.05) -.02(.05)

Kurtosis -.54(.10) -.37(.10) .06(.10)
***p<.001

Table 2. Correlation and normality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Path Β(se) t
95%CI

Ｒ R² F
LL UL

1→2 -.34(.02) -17.45*** -.38 -.30 .34 .12 304.40***
1→3 .29(.03) 9.84*** .23 .35

.33 .11 146.49***
2→3 -.29(.03) -9.84*** -.34 -.23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29, 
CI(.23, .35),
t=-9.84***

.10,
 CI(.07, .12),

.39, 
CI(.33, .44), 
t=13.73***

***p<.001
1. Social withdrawal, 2. Academic engagement, 
3. Smartphone dependence

Table 3.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2.2.3 학업열의
학업열의를 측정하기 위해 이자영, 이상민[31]의 한국

형 학업열의 척도 16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업열의와 관
련된 문항은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
히 안다’,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 버린다’ 등의 문항으
로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아동이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학업열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2이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상관관
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4 모형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석은 p<.05 유의수준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의존도, 학업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의 스마
트폰 의존도는 사회적 위축과 정적 상관관계(r=.27, 
p<.001), 학업열의와는 부적 상관관계(r=-.34, p<.001),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학업열의는 부적 상관관계(r=-.2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2). 
이를 통해 주요 변수들의 상관계수 값이 .60 이하의 상관
임을 보면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측정변수의 정규분포를 검증한 결과, 

왜도는 -.02에서 .29로 ｜3｜미만이며, 첨도는 -.54에서 
.06으로 ｜10｜미만으로 절대 값을 넘지 않음으로 정규
분포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2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 검증을 위하여 Process Macro[32] 프로그

램을 분석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Process Macro 프로
그램은 회귀분석으로 한 번에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
과와 매개효과를 추가 과정 없이 검증하는 분석 방법으
로, 전체 매개효과와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추정치를 계
산하며,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과 부
트스트레밍(Bootstrapping)으로 매개효과의 추정치, 표
준오차와 간접효과 상·하한선을 제시하여 한 번에 가설
을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 학
업열의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측정변수가 아동의 스마트
폰 의존도를 설명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Process Macro 프로그램의 model 4로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에서 학업열의가 매개변
인으로 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 관계에서 학업
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먼저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학업열의에(t=-17.45, p<.001) 부적 
영향을 미치며, 스마트폰 의존도에는(t=9.84, p<.001)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학업
열의는 스마트폰 의존도에(t=-9.84, p<.001)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 학업
열의, 스마트폰 의존도 간의 관계에 대해 총효과, 직접효
과,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검정 결과, 
총효과(B=.39), 직접효과(B=.29), 간접효과(B=.10)로 모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1호, 2024

380

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확보되어야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95% 신
뢰구간(Boot LLCI, Boot ULCI)을 확인한 결과,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학업열의가 매개효과를 나타냄을 확
인하였다. 즉,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스마트폰 의존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학업열의는 부분 매개 역할
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모형은 
Fig. 2와 같다. 

Smartphone 
dependence

Academic 
engagement

Social 
withdrawal

-.34*** -.29***

.29***

Fig. 2. Final Model

4. 논의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 관
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사회적 위축은 스마트폰 의존도와 정적 
상관,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는 학업열의와 부
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에 
사회적 위축과 학업열의가 관련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이 높은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낮아지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감과 
두려움으로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게 되므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33]는 연구결과와 사회적 위축
이 학업을 어렵게 하여[1] 이후 상위 학년 급의 학업열의
와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20]와 일치한다. 또
한 스마트폰 의존도와 학업무기력이 정적인 관계를 보인
다는 연구결과[21]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 따라서 아
동의 스마트폰 의존도에는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 및 학
업과 관련된 사회적 위축과 학업열의 변인이 관계가 있
음을 시사하며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및 프
로그램 계획 시 함께 계획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의 관계
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위축
은 스마트폰 의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열의
를 간접적으로 매개하여 스마트폰 의존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위축이 높은 
아동은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지만 아동의 학업
열의가 간접적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사회적 위축을 낮추
고, 이는 스마트폰의 의존도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이 높은 아동은 스마트
폰을 많이 사용하고 의존하게 된다는 연구결과[7]와 일치
한다. 반면 사회적 위축이 높은 아동이더라도 자신이 설
정해 놓은 목표 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 스마트폰 의존
율이 낮다는 연구결과[26]와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스마
트폰 중독과 이후 상위 학교생활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4,13]하는 결과이다. 이는 사회적 위축
이 높은 아동일수록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능력에서 교사
와 또래와의 적극적인 관계 형성을 어려워하여[2] 대체 
방법으로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스
마트폰 의존율을 높이게 된다[7,26]. 그리고 이러한 위축 
행동은 이후 상위 학교급에서의 학업열의에도 영향을
[27] 미쳐 낮은 학업열의 수준을 보이게 되고 이는 학업
수행을 어렵게 한다[20]. 이처럼 스마트폰 의존도에 영향
을 미치는 사회적 위축은 대인관계 형성 및 또래와의 상
호작용,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14,15]때
문에 초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
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스마트폰 
의존율을 학업열의가 매개 역할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한 연구의 의의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 관계에서 아동의 학업열의가 매
개역할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아동
의 사회적 위축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을 아
동의 학업열의가 간접적으로 매개하여 아동의 사회적 위
축을 감소시키고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춘다는 점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의 학업열의가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의존도를 완충할 수 있는 완충
효과 요인으로서의 기능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
다고 본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및 상
담을 계획할 때 초점을 맞춘 개입전략 및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를 제공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위축을 낮추고 학업열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개
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적 위축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별 및 집단상담
으로 아동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주장하고 표현하는 방
법을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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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가족 코칭 프로그램 
및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학업열의 수준을 높이기 위
해서는 기존의 자기주도적학습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개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
수록 아동의 환경은 다양하게 변화하므로 다양한 방식으
로 아동의 사회적 위축 및 스마트폰 의존 정도를 지속적
으로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간의 네트
워크 형성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수는 아동이 자기
보고식으로 평정하였으므로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확한 시간 기록 및 스크린 
타임과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 둘째, 측
정변수인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의존도, 학업열의는 상
위 학급으로 올라갈수록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인들 간
의 종단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후속 연구에서 변화의 양
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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